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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Retrospect and Prospect of Kosin's Practical Theology 

for the Past Seventy Years

Im, Younghyo & Chae, Kyounglak 

(Prof. & Assistant Prof. of Practical Theology in Kosin University)

The last 70 years of Kosin’s practical theology can be 

summarized into two key words – external extension and 

subdivision. Until the 1950s there was little theoretical discussion 

on practical theology. Practical theology is thought to have started 

with the pastoral practice of respected pastors such as 

Han-Sangdong and Ju-Namseon. In 1949 began the publication 

of Pasuggun(which means watchman) magazine, which opened 

up practical theology through print, especially through sermons. 

Sermons were mostly three-point in format; content included 

various messages from gospel proclamation to the life of a disciple 

to social issues. 

In the 1960s the sermon outlines of many pastors were provided 

through Pasuggun. Sermon outlines included the text, title, and 

short summary of the sermon. At a time when material for sermon 

preparation was hard to come across, these outlines proved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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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ual help to those pastors on the field. Writings regarding 

theoretical homiletics began appearing in the 1970s; Yang-Sungdal 

introduced the practical theology discussions of the Western 

world. In the 1980s, 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 became 

the main point of discussion. Go-Jesu(N. H. Gootjes from the 

Netherlands) criticized man-centered exemplary preaching and 

advocated God-centered 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

In the 1990s Heo-Sungil led the discussion on the church 

offices. At this time many articles regarding liturgics were written, 

mainly by Han-Jinhwan, who made practical suggestion on the 

communion and baptism with theological examination. In the 

2000s many pastoral issues on the field asked for theological 

examination. Disciple-making and House-church were among 

these. The opinions on disciple-making were mostly positive, 

while many expressed concerns for the house church issues. 

Regarding more essential issue, Kim-Sunseong suggests the 

so-called Kosin spirituality, which he names martyr spirituality, 

as the answer to current crisis of Korean church. 

Recently our practical theology’s extension enlarges to church 

growth, leadership, and counseling. Ha-Jeseong is incorporating 

counseling theories and techniques into areas of preaching as 

well as pastoral counseling. While practical theology focused 

mainly on a pastor’s actions and functions, he also took notice 

of the recovery of exhausted pastors. Im-Younghyo produced 

many writings on church education and missiology as well as 

church growth and leadership. At the core of his principles is 

practical theology based on the Bible; in it he finds not o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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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eoretical foundations but also detailed practice. 

Looking back on the past implies both introspection and seeking 

a way forward. We propose two things. Firstly, strong ties to 

all parts of theology. Theory off the field, theology lacking 

application cannot be called whole. It cannot even be called 

proper or right. So practical theology commands a strong 

connection to all other parts of theology. Practical theology must 

aim to be a passageway through which the research of all parts 

of theology can be applied on the field. Thus it must pursue 

inter-disciplinary/multi-disciplinary study among all parts of 

theology, and so a wholistic study.

Secondly, the deepening of Bible-centered study. Practical 

theology aims for application on the field, but its foundations 

still lie on the word of God. Too much emphasis on field practice 

can lead to a weakening of the centrality of the Word. Future 

orientation should not be toward subjective study based on finding 

the principles of ministry from experience and emotion, but 

instead a Bible-centered study which finds all principles and 

methods of ministry from the eternal revelation of God.

Key Words Practical theology, text and context, 

Bible-centered study, redemptive-historical 

preaching

실천신학, 본문과 현장, 성경중심적 연구, 구

속사적 설교



고신 실천신학 70년의 회고와 전망  247

1. 서론

전통적으로 신학은 성경신학, 교의학, 역사신학, 그리고 실천신학, 네 분과

로 구분되었다. 신학의 근본 토대인 성경을 연구하는 성경신학, 교리적인 

체계를 세우는 교의학, 교회와 신학이 걸어온 발자취를 정리하는 역사신학,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천신학이다. 실천신학이 다른 분과에 비해 가지는 고유

성이 있다면, 역시 ‘실천’이다. ‘실천’이라는 이름이 암시하듯, 실천신학은 

원리적으로 현장을 섬기고 실천을 겨냥한다. 물론 성경신학과 교의학, 역사신

학의 분과 역시 교회와 목회 현장을 섬기지만, 실천신학은 보다 전향적으로 

현장을 염두에 두고 실천을 섬기는 분과다. 다른 분과의 결과물들을 어떻게 

현장으로 공급할지, 채널을 연구하는 분과이기도 하다.

현장은 언제나 존재했지만, 현장과 채널에 대한 관심은 비교적 최근 현상으

로 보인다.1) 신학의 역사에 있어 지금만큼 실천신학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때는 없었다. 각 신학교의 교수진 구성에서 실천신학 교수의 비중은 갈수록 

높아지고, 분과의 세분화도 가속화되고 있다.2) 과거에는 실천신학이라는 

하나의 이름 안에 속했던 분과들이 이제는 별도의 연구영역으로 독립되고 

있는데, 선교학, 상담학, 교육학, 설교학, 예배학, 교회성장학, 목회학 등이다. 

1)물론 신학의 출발점은 현장이었다. 교회론에서 교회가 탄생한 것이 아니라, 교회라는 

존재가 교회론의 정립을 요청하였다. 삼위일체론 이전에 삼위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

었다. 

2)고신대학교에는 신학과 외에 기독교 교육학과 국제문화선교학과가 각각 개설되어 

있다. 신학대학원의 교수진 소개에도 실천신학과는 별도로 선교학이 구분되어 있다. 

타교의 예로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홈페이지의 교수진 소개에는 실천신학이라는 

이름 대신, 설교학, 기독교교육학/기독교상담학, 그리고 선교학으로 구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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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현장의 필요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현장이 실천적인 도움을 요청하

고, 이에 신학이 응답한 결과로 볼 수 있다는 말이다. 한걸음 나아가, 신학 

교육의 패러다임이 하향식에서 상향식으로 전환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신학

교가 주도적으로 현장을 교육하던 시대에서, 이제는 현장의 필요에 신학교가 

반응하는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말이다. 권위구조에도 모종의 변화가 감지되

는데, 신학 교수가 현장 목회자들을 지도하던 입장에서, 이제는 현장 목회자들

의 돕는 자 내지는 코치형의 동반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현상일 수도 있다. 

본 논문은 고신의 실천신학이 걸어온 발자취를 돌아보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실천신학의 영역이 워낙 넓기 때문에 

소논문 하나로 모두를 세밀히 언급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으며, 효율적이지도 

않다. 본 논문은 설교학과 예배학, 교회성장학과 목회학, 상담학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3) 지나온 70년을 대체로 10년 단위로 구분하여 그 시대의 

주된 관심과 논의를 살펴보려고 한다. 자료 측면에서는 본 교단에서 출판된 

정기간행물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4)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들이 있겠지만, 

본 논문이 의도하는바 우리 교단의 실천신학이 걸어온 발자취를 개략적으로 

가늠하는 데는 충분하리라고 기대한다.

2. 고신 실천신학의 회고

2.1. 1946년에서 1950년대 – 롤모델

 

실천신학은 배움에 있어서도 책보다는 현장의 무게가 크다. 책을 통해 

3)신학의 다른 분과인 선교학과 교육학 등은 별도로 논문이 준비되고 있기 때문이다. 

4) ｢파수군(把守軍)｣, ｢고신대학보｣, ｢고려신학보｣, ｢개혁교회와 신학｣, ｢고신신학｣ 등

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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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에 대한 이론을 정립할 수도 있지만, 현장 사역자의 구체적인 실천을 

통해 보다 실천적인 배움이 가능하다. 우리 교단 초기의 실천신학은 다분히 

롤모델을 따라가려는 본받음의 차원이 컸던 것으로 보인다. 한상동과 주남선 

등 존경받는 현장 목회자들의 실천이 회자되었을 것이고, 그것이 실천신학의 

주요한 루트가 되었을 것이다. 예를 들어, 고려신학교 설립자 주남선의 목회는 

심방 목회였다고 한다. 이상규는 주남선의 목회를 이렇게 요약한다.

주남선 목사는 온화한 성품의 소유자로 따뜻한 인간미를 지닌 분이었다... 그는 목회 

활동에서 심방을 중시하였다. 1946년 8월 당시 거창교회의 주일 평균 출석수는 270명이었

는데, 그는 교인들의 가정을 알뜰하게 살피고, 교인 가정의 문제를 자신의 문제처럼 

해결하려고 힘썼다. 어느 해 여름 장맛비가 심하게 내려 수해가 나고 집이 침수되는 

등 어려움을 당했을 때 온 밤을 새우며 등불을 들고 교인 집을 찾아다니며 교인들을 

위험에서 구했다고 한다. 자녀 없이 살던 한 노파가 친정에 가서 병사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집사 세 사람과 함께 먼 길을 찾아가 손수 장례를 치러 주고 오기도 했다고 

한다.5)

6.25 동란 중에도 피난을 가지 않고 교회를 지키고 성도들을 심방했다고 

하니, 그의 목회에서 심방은 가히 절대적인 중심이었다고 할 것이다. 주남선의 

헌신적인 심방 목회는 당시 교단 내 많은 목회자들에게 회자되고 모범이 

되었을 것이다. 근자에는 목회의 중심에 심방보다는 예배 인도와 설교를 

세우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당시에는 목회라면 으레 심방이라는 개념이 

성립되었을 법도 하다. 

설교에 있어서도 이론보다는 모범이 교육의 주요 루트가 되었다. 1949년부

터 발간된 ｢파수군(把守軍)｣ 지에 유력한 설교자들의 설교문이 전문 혹은 

요약본으로 실렸는데, 이것이 현장 설교자들에게 무게 있는 교본이 되었을 

것이다. ｢파수군(把守軍)｣에 소개된 설교문들을 읽으면서 매우 인상적인 

5)이상규, ｢한상동과 그의 시대: 교회쇄신운동과 고려신학교에 대한 인물중심의 역사｣ 

(서울: SFC, 2007),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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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오래된 설교문이지만 현대 설교학이 추구하는 원칙들을 잘 고수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체로 대지 설교인데, 주제가 선명하고, 대지들 사이의 관계성

도 탄탄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현대의 일부 설교학자들이 대지 설교를 

비판하면서 ‘짜깁기’를 염려하는데, 우리 교단 선배 설교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기우다. 

교단 초기 신학의 중심에 서 있었던 박윤선의 설교도 다수 실려 있는데, 

초기에는 그리스도 중심의 메시지로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원초적 복음

을 선포하는 설교를 소개하고 있다. 심지어 6.25 전란 속에서도 오직 예수님을 

설교한다. 그러나 ｢파수군(把守軍)｣이 회를 거듭할수록 회개를 촉구하는 

권면의 설교와 “교역자의 삼갈 것에 대하여(행 20:17-37)”/ “장노의 행동 

원리(벧전 5:1-4)”(파수군 80호, 7-18쪽) 등의 윤리적인 주제로도 확대된다.6) 

박손혁의 설교(파수군 8호, 6-13쪽)가 인상적인데, 주제가 매우 적용적이고 

실재적이다. 제목이 “예수와 個性”이다. 내용을 살피면, 예수님과 성도 개인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메시지다. 디모데전서 1:12-17을 본문으로 한 설교인데,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는 바울이 일인칭 단수대명사를 많이 사용하고 있음에 

주목한다. 이를 토대로, 나의 신앙이 중요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는 것이 

중요함을 역설한다. 또한 예수님의 일생을 개괄적으로 훑어보면서, 주님이 

개개인을 만나고, 개개인을 가르치고 소중히 여기셨음을 역설한다. 조밀한 

주석을 통해 메시지를 확보하되, 매우 실존적인 적용을 설교화하고 있다. 

6) ｢파수군(把守軍)｣ 12호에 실린(6-8) 박윤선의 설교는 성탄이라는 특수성도 있겠지

만, 전란에 대한 언급이 지극히 제한적이고, 거의 주경적인 설교를 실천한다. 1. 예수님

은 만국 백성에게 복 주실 왕으로 나신 것(마 1:1-16). 2. 예수님은 동정녀에게 탄생하심

(마 1:18-20). 3. 예수님은 예언 성취로 오신 구주님이심(마 1:22). 박윤선의 하나님 중심 

설교(2호, 7-10)는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에서도 드러나는데, 대지를 보면 1. 의의 하나

님, 그리고 2.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구체적인 적용이 두 번째 대지의 

소지들로 소개되는데, 타이틀처럼 주어지는 대지에는 하나님을 고수하였다. 외식하

는 자, 분노와 다툼이 있는 자, 순결과 화목을 잃은 자들의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는다

고 역설한다. 설교의 중심이 하나님이어야 한다는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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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앙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중요성과 더불어, 그 기초에 성도 개인 신앙의 

중요성은 시대를 불문하고 불가결한 요소일 것이다. 

손양원(파수군 10호, 6-12쪽)의 설교는 구약 시대 선지자의 메시지를 연상시

킨다. 다분히 주제 설교의 향취가 느껴지는데, “한국에 미친 화벌의 원인”이라

는 제하에 교회를 넘어 한국사회를 향한 메시지를 선포한다. 대지를 살펴보면 

1. 국가 지도자들의 범죄의 결과이다. 2. 한민족의 범죄의 결과이다. 3. 미군정 

시에 잘못된 영향. 4. 기독교의 죄악. 당시에 벌어지는 현실적인 죄악들을 

열거하며 회개를 촉구하는 설교다. 구체적으로 본문을 적시하지 않는데, 

서론부를 보면 예레미야일 가능성이 크다. 손양원에 대한 일반적인 인상은 

원수를 용서한 무한 사랑의 순교자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민족의 죄를 고발하

고, 지도자의 죄악을 지적하는 선지자적 설교가 있었다.

초기 설교는 형태 면에서는 3대지 설교가 주류를 이루었고, 메시지 측면에서

는 폭넓은 균형을 품고 있었다. 그리스도 중심적 메시지에서 성도의 삶, 

나아가 사회적인 이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메시지를 담아냈다. 근자에 교회

의 설교가 지나치게 개인주의와 신앙 일변도의 메시지로 축소된다는 비판이 

있는데, 우리의 선배들은 시간을 거슬러 설교의 지평을 광활하게 넓히고 

있었다.

2.2 1960년대 – 설교초

우리 교단 초기 신학교육에 있어서 실천신학의 비중은 그리 크지 않았다. 

신학교육의 중심에 섰던 박윤선, 오병세, 이근삼, 홍반식 등의 전공이 주경신학

과 조직신학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거니와, 실천신학은 이론적인 교육보다

는 현장 경험이 중요하다는 일반적인 판단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책으로 

배우기보다 현장에서 눈으로 배우고 익힌다는 인식이 있었던 듯하다. 승동측

과의 합동, 그리고 이어지는 환원의 과정에서 고려신학교가 복교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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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때의 커리큘럼을 보면 초기 신학교육에 있어서 실천신학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대략 가늠할 수 있다.

박손혁: 헬라어, 신학석의

홍반식: 구약, 교회사, 히브리어

오병세: 주경신학

이근삼: 조직신학, 변증신학, 기독교윤리

한상동: 실천신학

하도례: 헬라어7)

한상동이 실천신학이라는 이름 하에 설교학과 목회학을 강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현재의 실천신학이 선교학, 상담학, 교육학, 설교학, 예배학, 교회성

장학, 목회학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 

이는 다른 분과에서도 마찬가지다. 조직신학 분과에서도 현재는 신론, 기독론, 

성령론, 교회론, 구원론 등으로 세분화되고 있지만, 위 도표에서는 조직신학이

라는 포괄적인 학과명으로 소개된다. 

학교에서의 교육과 별도로, ｢파수군(把守軍)｣ 지면을 통한 ‘설교초’ 보급

이 눈에 띤다. 설교초란 설교의 개요(outline)를 대지 형태로 소개하는 형식인

데, 현장 목회자들의 설교 준비에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이전부터 다양한 설교자의 설교문이 기고되었는데, 1950년대 말부터 요약 

형식으로 소개되다가, 설교초라는 이름이 굳어진 것으로 보인다. 한 호에 

서너 편씩 공급되었는데, 다수 설교자들이 이에 참여하지만, 이찬영이 주로 

기고를 했다. 한 예를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사망의 양면(롬 6:28)8)

서론 1.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히 9:27)

7)이상규, ｢한상동과 그의 시대｣, 200.

8) ｢파수군(把守軍)｣ 127 (1963년 2월),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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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상가에 있음(전 7:4)

1. 불신자의 사망관

  1. 공포를 느낀다

  2. 슬픈 것이다

  3. 막을 수 없다

2. 기독 신자의 사망관

  1. 인생을 정화하는 것이다

  2. 안식 세계로 옮겨지는 것이다

  3.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결론: 사망에 대한 준비가 되었는가?

보다시피 서론과 본론의 대지들, 그리고 결론까지 설교의 흐름을 한 눈에 

읽을 수 있는 개요 형식으로 제공되었다. 본문에서 기본 메시지를 얻되, 일단 

주제를 확보하면 논리적인 결을 따라 성경 전반에서 대지를 확보한 듯하다. 

설교 자료가 흔치 않던 시절, 현장 설교자들에게 매우 실제적인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주어진 설교초를 골격 삼아 살을 붙여서 설교문을 완성하거

나, 혹은 설교초를 적절히 수정하여 설교로 발전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한편으

로는 교육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는데, 설교를 어떻게 작성할 수 있는지 

기본적인 흐름을 섭렵하는 교육 자료로도 기능하였을 것이다.

그 주제도 다양하여, 절기에 맞춘 설교초도 제공되는데, 11월에는 감사, 

12월에는 성탄에 관한 설교초다. 고난주간 기념 설교초도 보이는데, 특별새벽

기도회 용으로 보인다. 청년회 헌신예배 설교와 전도 설교, 나중에는 아동을 

위한 설교도 따로 소개된다. 아래는 감사절과 성탄절을 염두에 둔 설교초들이다.

감사의 헌제(눅 7:36-50)9)

서론 1. 은혜 받은 여인이 감사감격하여 세 가지 제사를 드렸다

9) ｢파수군(把守軍)｣ 124 (1962년 11월),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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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도 감사절 제사로서 귀한 헌납을 해야 하겠다.

1. 헌심

2. 헌신

3. 헌물

결론 1. 말로만 표현하는 의식적인 감사는 쓸데없다.

2. 마음, 몸, 물질 등 모든 것을 드리는 제사가 참 감사다.

성탄을 맞이하는 3종 인물(마 2:1-11)

서론=만민들이 성탄을 맞으나 그 중 대표적 인물들

(1) 주의 탄생을 미워하는 자=헤롯

(2) 주의 탄생에 무관심한 자=제사장, 서기관

(3) 주의 탄생을 사모하는 자=동방박사

반세기가 지난 설교 개요인데, 선명한 주제와 역동적인 흐름이, 흡사 현대 

설교학의 논의들을 깊이 소화한 풍모다. 그런데 아쉽게도 설교초 제공은 

그리 오래 가지 못하고 모습을 감춘다. 현재 여러 기독교 출판사에서 다양한 

설교 자료와 설교 샘플을 제공하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시대를 앞선 시도였다

고 판단된다.10)

2.3. 1970년대 – 이론으로서의 설교학

1970년대 들어서 이론적인 설교학 교육이 시작된다. 양승달이 학교 강의와 

더불어 ｢고신대학보｣를 통해 실천신학에 관한 글들을 소개하는데, 제목만 

소개하면 “교회를 섬김으로서의 설교”(1974년 1권, 37-40), “복음전도를 위한 

목사의 역할”(1975년, 10권, 8-13), “종교개혁과 16세기의 설교”(1975년, 14권, 

10)현재 두란노의 ｢생명의 삶 PLUS｣, 성서유니온의 ｢묵상과 설교｣ 등이 QT집 본문을 

중심으로 주해 자료와 요약형 설교 샘플을 매월 혹은 격월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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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7), 그리고 “19세기 화란의 설교와 설교자들”(1975년, 16권, 6-8) 등이다. 

기독교 역사 속 선배들의 설교 실천을 소개함으로써 현장 설교자들의 설교 

실천을 도우려는 시도로 판단된다. 

분량 면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기에는 다소 짤막한 에세이 형식의 글들이다. 

내용 면에서는, 기술적인 지침보다는 대체로 설교자로서 갖추어야 할 태도와 

덕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섬기는 설교는 말씀과 

사람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고 전제하면서, 말씀 자체가 중요하지만, 전달하

는 사람이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설교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위한 사람인 동시에 또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어야 하므로 사람을 위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설교자의 인격은 설교를 준비할 때와 그 설교에 큰 영향력을 가져다준다. 예술가는 

방탕한 생활을 해도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작품을 만들 수 있으며 작가는 도덕적으로 

타락한 생활 속에 있으면서도 위대한 작품을 쓸 수가 있다. 그 이유는 그 작품들과 

그 인간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설교와 설교자의 인격과는 불가분리의 밀접한 

관계에 있다.11)

설교는 단지 설교문이 아니라 인격을 가진 설교자의 활동임을 직시하고 

있다. 설교자의 인격과 삶이 구비되지 않으면, 선포되는 말씀도 힘을 잃을 

수밖에 없음을 강조한다. 인격과 삶은 물론, 심지어 건강까지도 잘 관리하여야 

한다는 실제적인 조언을 하고 있다.

2.4. 1980년대 – 구속사적 설교

1980년대의 관심은 단연 구속사적 설교다. 화란에서 온 고재수의 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이는데, ｢고려신학보｣에 거의 매 호마다 구속사적 관련 

11) ｢고신대학보｣ 1 (1974), 37. 설교는 곧 “인격을 관통한 진리”라는 필립스 브룩스의 글을 

연상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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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이 기고될 정도로 논의의 열기가 뜨겁다. H. M. Ohmann의 “성경의 

역사적 본문에 대한 기독론적 설교”(이병구 역, 1986년 12호, 160-180쪽), 

박종칠의 “구속사적 성경해석”(1987년, 13호, 137-150쪽), 고재수의 “성경의 

역사적 본문에 있어서 모범의 기능”(1987년, 14호, 115-131쪽)과 “성경의 

역사적 본문에 대한 구속사적 해석”(1988년, 16호, 19-36쪽) 외 다수의 논문이 

구속사적 해석 혹은 구속사적 설교를 다루고 있다.

전체적인 기조는 모범제시형 설교를 비판하고, 구속사적 설교를 옹호한

다.12) 다른 말로 인물 중심의 설교를 비판하고, 하나님 중심의 설교를 적극 

옹호한다. 고재수의 처음 논문 “성경의 역사적 본문에 있어서 모범의 기능”은, 

표면적으로는 설교에 있어서 모범의 기능에 대해 다분히 호의적으로 보인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모범은 인물의 모범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범이다. 

어떤 인물의 행동을 모범으로 삼자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행동에 

일관성이 있다는 의미에서 모범이다. 예를 들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셨다는 것은, 다른 경우에 유사한 죄를 저지른 사람을 

하나님이 죽이시지 않더라도, 사실상 죽어 마땅하다는 의미로 설교할 수 

있다는 뜻이다.13) 그런 차원에서 모범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지만, 모범제시형 

설교에 대해서는 거부감을 드러내는 글이다.

고재수의 두 번째 논문인 “성경의 역사적 본문에 대한 구속사적 해석”은 

매우 강한 어조로 구속사적 설교를 주창한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그 교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소위 도덕화와 심리화를 

강하게 거부한다.14) 성경은 기본적으로 인간을 위한 행동 지침이 아니라, 

12)이 논의의 배후에는 1970년대 출판된 시드니 그레이다누스의 박사논문 Sola Scriptura

가 있다. 그레이다누스는 1930-40년대 화란에서 있었던 구속사적 설교와 모범 제시형 

설교 사이의 논쟁을 정리하였다. ｢구속사적 설교의 원리｣, 권수경 역 (서울: SFC, 1989)

라는 제목으로 출판되었다.

13)고재수, “성경의 역사적 본문에 있어서 모범의 기능”, ｢고려신학보｣ 14 (1987), 126. 

14) 고재수, “성경의 역사적 본문에 대한 구속사적 해석”, ｢고려신학보｣ 16 (198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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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 구속사적 행위를 선포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당연히 설교도 그런 

기조를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구속사를 단지 인간의 도덕적 

규범이나 심리적인 위안의 기초로 삼을 수 없다는 말이다. 박종칠은 “구속사적 

성경해석”에서 QT의 성경 해석에 불만을 표하는데, 고재수의 도덕화 심리화 

거부와 연장선에 있다.15) 역사적인 구속 사건을 개인적인 경건의 자료로 

삼는데 대한 거부감이다.

현재까지도 구속사적 설교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적절한 평가와 이해가 요구된다. 학문적으로는 구속사적 설교가 지속적

으로 선언되고 있지만, 현장에서는 모범제시형의 설교가 많이 실천되고 있다. 

이 긴장 속에서 현장 설교자들의 설교 실천이 폄하될 가능성도 있다. 구속사적 

설교가 구약 본문에 대한 좋은 접근임에는 분명하지만, 유일한 접근이 될 

수는 없다.16) 하나님 중심의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은 좋지만, 인물 중심의 

설교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과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하나님이 

성경을 기록하셨을 때 의도하셨던 그 교훈’ 안에 인물에 대한 교훈은 전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을까. 둘은 양자택일의 대상이 아니라 적절한 

조화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2.5. 1990년대 – 예배학과 직분론

설교학에 집중되었던 관심이 1990년대에 들어서 예배학과 직분론 등으로 

확대된다. ｢개혁신학과 교회｣에 직분론과 예배학 관련 논문들이 다수 기고되

는데, 직분론에 있어서는 허순길이 주된 필자다. 미국 장로교회 내 장로 

15)박종칠, “구속사적 성경 해석”, ｢고려신학보｣ 13 (1987), 137. 

16)구속사적 ‘설교’와 구속사적 ‘해석’은 구분될 필요가 있다. 설교는 해석에 기초하지

만, 설교의 기본 기조는 적용이다. 본문의 의미를 추적하는 해석은 하나의 의미로 수렴

되지만, 청중을 향한 의미를 추구하는 적용은 다양성을 띨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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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분에 관한 하지(C. Hodge)와 쏘넬(James H. Thornwell)의 주장을 성경적으로 

비판하고 분석하는 “개혁주의 직분관”(1991년, 제2권, 73-111쪽)을 시작으로, 

“역사적으로 본 개혁주의 직분”(1993년, 제3권, 197-236쪽)이 직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을 논하고 있다. 

허순길의 관심은 이후 보다 현실적인 이슈인 여집사 직분으로 나아가는데, 

“여집사직 제도에 관한 연구”(1998년, 211-230쪽)에서 여성 안수 문제까지 

포괄하여 민감한 문제를 주경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그의 연구의 특징은 

현실적인 이슈를 다루면서도, 철저히 성경 주해에 기초한다는 점이다. 디모데

전서 3:11, 로마서 16:1, 그리고 디모데전서 5:3-16, 사도행전 6:1-6에 대한 

세밀한 주석을 통해 여집사 제도의 가능성을 타진한다. 장로직을 남성에게 

제한하는 것은 특정한 문화권의 제도가 아니라 “창조의 질서를 따라 주어진 

것임으로 영구적으로 효력이 있다”고 강조한다.17) 그러면서도 여집사를 세움

에 대해서는 성경적인 가능성의 문을 열어두는데, “집사가 권위적 성격을 

가진 가르치는 행위와 권위를 행사하는 권징 시행에 관련하지 않고, 단지 

봉사에만 관련”한다는 전제 하에서 그렇게 한다.18) 

예배는 늘 있어 왔지만, 예배학에 대한 신학적인 논의는 1990년대 한진환에 

의해 시작된다. ｢개혁신학과 교회｣에 다수의 예배관련 논문이 기고되는데, 

“예배와 신앙 공동체”(1995년, 제5권, 183-206쪽)을 시작으로, “대한예수교장

로회 예배지침에 나타난 세례의식”(1996년, 제6권, 169-192쪽), “성찬의 본질

에 대한 재조명과 그 현대적 적용”(1997년, 제7권, 257-270쪽) 등이다. 첫 

논문에서 그가 밝히는 대로, 그간 교회는 교회의 예전적인 실천들에 대해서 

“전통과 관습을 무비판적으로 답습해 온 측면이 없지 않다.”19) 성찰 없는 

실천은 무의미한 기계적 행동이 될 수 있다. 예배와 세례, 그리고 성찬의 

17)허순길, “여집사직 제도에 관한 연구”, ｢개혁신학과 교회｣ 8 (1998), 213.

18)허순길, “여집사직 제도에 관한 연구”, 217.

19)한진환, “예배와 신앙 공동체”, ｢개혁신학과 교회｣ 5 (1995),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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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과 의미를 신학적으로 정리하고, 인도하는 목사와 참여하는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첫 논문에서 그는 교회를 기본적으로 말씀 공동체, 교제 공동체, 그리고 

종말론적 공동체로 정의하는데, 이 공동체적인 특성이 예배 행위를 통해 

드러나고 있으며 또한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예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적으로 선포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교제 공동체의 활력이 예배 안에서 

실천되고 느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를 위해 다소 희석되고 희미해진 

“평안의 인사”를 실천할 것을 제언한다.20) 단순히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넘어 예전의 일부로서 경건하고도 의미 있게 실천될 필요를 제시한다.

세 번째 논문에서 한진환은 제목 그대로 “성찬의 본질”을 고찰하는데, 

인상적인 것은 성찬의 기원을 최후의 만찬을 넘어 주님의 부활 후 식사에서 

찾는다.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가 성찬을 목요일이 아닌 주일에 가진 것과, 

특히 주님의 죽음을 슬퍼하는 슬픔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기뻐하는 “기쁨으로 

떡을 떼었다”(행 2:46)는 사실에 주목한다. 성찬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생생하

게 기억케 하는 상징물”을 넘어 “성도가 새 언약의 복 속에 살고 있음을 

확증하시고 인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행위”라는 말이다.21) 한국 장로교

회가 성찬의 초점을 그리스도의 수난과 죽음에만 맞추고 있음을 아쉬워하면

서, “이것은 너무나 좁은 안목이다. 성찬은 비단 그리스도의 죽음 뿐 아니라 

그분의 부활과 승천, 왕 되심과 다시 오심의 구원 사건 전체와 연관되어 

있다”고 결론짓는다.22) 거의 20년 전 논문인데, 아직 현장 교회의 성찬은 

오직 주님의 수난에만 맞추어져 있는 현실은 아쉬움을 품게 한다. 실천 신학은, 

다른 분과의 신학도 마찬가지겠지만, 연구와 더불어 현장 보급이 중요함을 

20)한진환, “예배와 신앙 공동체”, 200.

21)한진환, “성찬의 본질에 대한 재조명과 그 현대적 적용”, ｢개혁신학과 교회｣ 7 (1997), 

264.

22)한진환, “성찬의 본질에 대한 재조명과 그 현대적 적용”, 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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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깨워준다.

2.6. 2000년대 – 목회학과 설교학

실천신학은 언제나 현장과 호흡해야 한다. 현장을 이론적으로 지도하는 

기능도 있지만, 현장의 물음에 대답하는 화답의 기능도 수행해야 한다. 현장과 

실천신학의 관계는 일방향보다 쌍방향 협업의 관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2000년대 들어서 우리 교단의 실천신학은 보다 현장과 

긴밀하게 호흡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교회 내 갈등 문제23)와 교회 개척,24) 

그리고 제자훈련과 가정교회에 대한 신학적 논의가 이루어지고, 목회와 설교

에 관한 보다 전문적인 연구가 현장의 요청에 응답한다. 

90년대에 주로 예배학 관련 글을 내놓던 한진환은 2000년대 들어 관심의 

초점을 설교학에 맞춘다. “현대 설교학의 동향에 대한 소고”는 전통적인 

강해설교를 비판하면서 등장한 신설교학에 대해, 역으로 적절한 비판을 가한

다. 이야기체 설교로 대표되는 신설교학에 일정 부분 장점이 있음을 인정한

다.25) 이야기에 익숙한 현대인들에게 보다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을 달성할 

수 있고, 무엇보다 성경의 문학적 형태를 설교에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렇지만, “진리의 간접적 전달은 설교에 있어서의 케리그마적 

선포를 약화”시킬 수 있고, 또한 “청중이 스스로 결론을 도출해야 하고 적용해

야 하는 것”도 주요한 약점이 될 수 있음을 정확하게 지적한다.26)

목회적 이슈로 본격적인 논의의 대상이 된 것은 제자훈련이다. 옥한흠을 

23)현유광, “교회 안에 갈등이 발생하는 원인들”, ｢개혁신학과 교회｣ 10 (2000), 281-308.

24)이신철, “회심자 중심의 교회개척(교회개척의 과정에 대한 재고)”, ｢개혁신학과 교회｣ 

12 (2001), 245-264.

25)한진환, “현대 설교학의 동향에 대한 소고-이야기체 설교에 대한 분석과 비판”, ｢개혁

신학과 교회｣, 13 (2002), 217-233.

26)한진환, “현대 설교학의 동향에 대한 소고”, 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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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한국 교회에 널리 유포된 제자훈련은, 실시하든 하지 않든 주요한 목회적 

이슈임에 틀림이 없다. 현유광은 “목회와 제자훈련의 관계정립”27)을 이론화

하는데, “목회는 곧 제자 삼는 활동이어야 한다”고 정리한다.28) 목회와 제자훈

련은 본질상 분리할 수 없다는 말이다. “제자훈련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새사람이 되게 하고,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으로 양육하는 것”이니, 제자훈련이 곧 목회라는 주장이다.29) 

배굉호는 우편전화 조사와 신대원 학생을 설문조사를 통해 “제자훈련과 

교회성장과의 관계”를 연구하여, 제자훈련이 교회의 성숙과 성장에 기여하고 

있음을 확인해준다.30) 제자훈련과 더불어 목회현장에서 크게 이슈가 된 것이 

가정교회 문제다. 2008년에는 총회의 요청에 의하여 가정교회 이슈에 대하여 

신학교수들의 연구물이 개진되는데, 제자훈련에 대해서는 대체로 긍정적이었

다면, 가정교회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우려가 강하다.31) 

김순성의 연구 키워드는 ‘영성’이다. ｢개혁신학과 교회｣에 관련 논문들을 

기고하는데, “신앙 공동체 영성의 해석학적 자리로서의 주변성”(2001년, 제12

권, 223-244쪽)에서 시작하여, “고신 영성의 재발견과 실천신학적 조명”(2006

년, 제19권, 171-196쪽), “칼빈의 기도론의 영성 유형과 기도모델”(2010년, 

제24권, 263-290쪽), “공동체 영성과 목회”(2012년, 제26권, 267-288쪽)에 

이르기까지 영성에 대한 연구물들을 내놓는다. 

한국교회의 위기를 여러 각도로 진단하면서 “왜곡되고 변질된 영성이 

교회 내에 범람”하는 것도 큰 이유임을 지적한다.32)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27)현유광, “목회와 제자훈련의 관계정립”, ｢개혁신학과 교회｣ 13 (2002), 234-257.

28)현유광, “목회와 제자훈련의 관계정립”, 234.

29)현유광, “목회와 제자훈련의 관계정립”, 239.

30)배굉호, “제자훈련과 교회성장의 관계”, ｢개혁신학과 교회｣ 14 (2003), 263-302.

31) 2008년 ｢개혁신학과 교회｣ 21권은 거의 가정교회를 주제로 묶여진다. 유해무, “개혁

교회론과 가정교회”, 변종길, “가정 교회는 성경적인가?”, 이상규, “교회사에서 본 가

정교회”, 김순성, “가정교회 소그룹 구조와 기능의 실천신학적 의의”, 변종길, “장로

직 제도에 대한 성경적 조명”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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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색하는데, 새로운 영성 개발보다 교단 선배들이 보여주었던 고신 영성에서 

찾는다. 고신의 영성을 “극한 고난과 박해 상황에서 꽃핀 순교적 영성으로서 

주변성을 지향하는 하나님 중심의 십자가의 영성, 자기 부정과 회개의 영성, 

저항과 순교의 영성, 자기 포기와 하나님 영광의 영성, 코람데오의 영성”으로 

규정하면서, 초기 고신의 영성을 재발견하고 회복하는 것이 고신 교단과 

한국교회의 희망이 될 것이라고 기대한다.33)

2.7. 2010년대 – 교회성장학과 상담학

임영효는 2000년대 중반부터 리더십과 교회성장학 이슈에 관하여 ｢고신신

학｣을 통해 꾸준히 연구물을 내놓고 있다. 목회자의 리더십이 교회의 성숙과 

성장에 결정적인 부분을 차지한다는 의미에서, 교회성장학과 리더십은 한 

동전의 양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연구의 특징은 철저히 성경 본문에 기초한 신학이다. 실천신학의 

특성상 기술적인 방법론에 관심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데, 그는 모든 논의의 

기초를 철저히 성경 본문에 의거하고 있다. “크리스천 리더십의 원리”(2005년, 

제7권, 17-50쪽)에서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7-12절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

고, “효과적인 기독교 교육의 원리”(2006년, 제8권, 99-128쪽)에서는 데살로니

가전서 1장 5-7절, “부흥의 원리에 관한 연구”(제9권, 50-81쪽)에서는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부흥의 원리를 정리하고, “영성개발과 교회성장”(2008년, 

제10권, 107-154쪽)에서는 마태복음 28장 16-20절을 주해적으로 접근한다. 

대다수 학자들이 기술적인 방법론에 치중하는 교회성장론에서도, 임영효

는 성경 주해에 기초한다. “교회성장의 성경적 원리”(2011년, 제13권, 9-66쪽)

를 에베소서 4장 11-16절에서 찾는데, 소위 핵심 사역자들의 말씀 양육을 

32)김순성, “고신 영성의 재발견과 실천신학적 조명”, ｢개혁신학과 교회｣ 19 (2006), 174.

33)김순성, “고신 영성의 재발견과 실천신학적 조명”, 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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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한 모든 성도의 일꾼화를 이론화한다. 교회성장에서도 머리가 되시는 주님

은 먼저 목사와 교사, 복음전하는 자로 지칭되는 핵심 사역자를 먼저 세우시고, 

그들의 말씀 사역을 통해 모든 성도를 온전케 하고, 그 성도들로 하여금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실천신학의 지향점은 현장에 있지만, 원리적 기초는 

성경에 있다는 개혁신학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 가운데 하나가 상담학이다. 물질문명의 

발달 속에 상대적으로 정신적인 피폐함을 겪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상담은 

유용한 위로와 회복의 도구가 되고 있다. 2000년대 들어 하재성은 ｢개혁신학과 

교회｣ 지에 이 분야에 다양한 주제의 연구물들을 내놓고 있다. “목회 상담과 

설교”(2009년, 제22권, 159-186쪽)에서 상담과 설교의 관계를 모색하는데, 

“설교학과 상담학은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를 잠식할 수 없으며, 서로의 

고유한 영역과 기능을 존중해야 한다”고 정리한다.34) 설교와 상담은 상호 

보완적인 관계에 있어서 상보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다. 

하재성은 일반 상담학에서 논의되는 유용한 자료들을 현장 목회자들에게 

공급하는 통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목회와 상담에서 나타나는 역전이 

감정과 기독교적 영성”(2009년, 제22권, 187-213쪽)에서 목회 상담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역전이 감정에 대한 이해와 대처 원리를 소개하고 있다. 목회자는 

설교자이면서 동시에 상담가의 역할을 수행한다.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목회자의 어려움에 대해 적절한 조언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Carl G. Jung이 

말하는 신비체험과 영적 현상들”(2015년, 제29권, 214-239쪽)에서는 소위 

정신병과 귀신들림을 구분하는 현실적인 사례를 소개한다. 

피로와 우울증은 현대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난제 가운데 하나인데, 목회자

도 예외가 아니다. “목회자의 우울증과 탈진”(2015년, 제29권, 240-262쪽)에서 

그는 재독 한인 철학자 한병철의 ｢피로 사회｣의 논의를 기본틀로 목회자의 

34)하재성, “목회 상담과 설교: 21세기 설교와 목회 상담의 관계”, ｢개혁신학과 교회｣ 22 

(200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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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을 분석한다. 목회적인 중압감 속에 ‘거룩한’ 자기 착취에 힘겨워하는 

목회자들에게, 안식을 일컫는 중단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는 소위 서사성의 회복을 제안한다.35) 

지금까지 70년 간 교단의 실천신학이 걸어온 길을 되짚어 보았다. 요약하면, 

실천 신학의 특성상 그 시작은 모범적인 목회자(롤모델)였을 것이다. 이론적인 

글이 아니라, 현장에서 모범적인 사역을 행하는 목회자가 곧 살아있는 교과서

가 되었을 것이다. 정기간행물이 발간되면서, 설교문이 게재되기 시작하고, 

1960년대에는 ‘설교초’ 형식으로 현장 설교자들을 섬겼다. 1970년대 이론적인 

설교학 관련 글이 처음 소개되고, 이어서 구속사적 설교가 주요한 주제로 

다루어졌다. 설교와 설교학 관련 논의가 분량 면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하는

데, 이는 현장 목회에 있어 설교가 차지하는 비중이 그만큼 크다는 방증일 

것이다. 1990년대 이후 예배학과 직분론, 2000년대 들어 설교학과 목회학 

등으로 논의의 폭이 넓어지고, 최근 들어서는 교회성장학과 상담학까지 실천

신학의 영역은 세밀하면서 폭넓어지고 있다.

3. 실천신학의 전망

3.1. 실천신학의 성격

19세기까지 신학은 개별적 본문의 의미를 탐구하는 주경신학(Exegetical 

35)하재성, “목회자의 우울증과 탈진: ‘거룩한’ 자기 착취의 성과”, ｢개혁신학과 교회｣ 

22 (2009), 255-257. 그는 말하기를, “일중독은 단순한 질병이나 정신적 습관 그 이상의 

신학적인 문제다... 소진된 목회자들의 마음에는 자신의 쉼 없는 노력으로 교회가 그

나마 제대로 운영된다고 하는 착각까지 일어난다. 이것은 곧 일과 자신에 대한 심각한 

우상숭배와도 같은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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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ology)과 성경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개개의 가르침(교훈)을 광범위한 

신학적 원리와 상호 연관시키는 조직신학(Systematic theology)과 교회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영적교훈을 받고자 

하는 역사신학(Historical theology)과 주경신학과 조직신학, 역사신학을 통하

여 발견된 성경적 진리들을 통합하여 오늘날의 구체적인 상황에 적용하는 

실천신학(Practical theology)의 4분과로 구분되어 연구되어 왔다. 

그러나 20세기에 이르러 그 동안 실천신학에 속해 있었던 선교학(Missiology)

이 독립적인 분과로 인정을 받게 되므로 오늘날은 5개 분과로 연구되고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실천신학은 여전히 신학의 종합적인 성격을 지닌 

분과로서 계속적으로 세분화되어지고 그 영역이 확대되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신학이라고 할 수 있다.

실천신학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효율적 순종과 섬김으로 이어지게 하는 학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서 교회로서의 기능(function)과 사명(Task)을 

올바르게 수행해 나가게 하는 적용(application)과 봉사(service)의 신학이다.”36) 

뮬러(A.D. Muller)는 “실천신학은 교회 안에서, 그리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의 나라를 세상에 본격적으로 실현시키는 일에 관한 신학”이라고 정의했다.37) 

이와 같이, 실천신학은 그 성격상 교회의 신학이라는 본질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에 교회의 기능과 그리스도인들의 사역에 초점을 맞추어 나가야 할 

것이다.

3.2. 미래의 실천신학의 연구방향

실천신학은 신학의 종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분과로서 타 신학분과들

36)임영효,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위한 실천신학｣ (서울: 도서출판 영문, 2008), 13.

37)정성구, ｢칼빈주의와 실천신학｣ (서울: 한빛기획, 2005),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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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의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그러므

로 “실천신학을 올바르게 연구하려고 하면 Text(본문)와 Context(현장) 둘 

다를 정확하게 볼 수 있어야 하며, Text의 의미를 Context에 적절히 적용할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Context의 다양한 사건과 겪는 다양한 실제적인 

경험들을 Text의 관점에서 바르게 분석, 평가하여 재해석 및 재적용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38) 다시 말하면, 성경신학적인 이해와 다른 신학분

과들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사역의 현장에 올바르게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 리폼드 신학대학원의 조직신학 교수인 존 M. 프레임(John M. Frame)이 

정의했듯이, “신학은 신자들이 성경을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하는 것이다.”39) 

따라서 적용이 없는 신학이라고 할 때 미완성의 신학이요, 올바른 신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실천신학분야에서의 모든 연구를 통하여 올바른 

적용이 도출되도록 신학의 5영역을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간학문적/종합적 

신학연구(Inter-disciplinary/Multi-disciplinary study) 즉 전체적인 연구(wholistic 

study)방식을 지향해 나가야 할 것이다.40)

실천신학의 영역에서 고신신학이 나아가야 할 미래의 연구방향은 상황과 

경험과 감정에서 사역의 원리와 방법을 찾아내는 주관주의적인 연구방법이 

아니라 영원불변하신 하나님의 특별계시의 말씀에서 모든 사역의 원리와 

38)임영효, ｢그리스도인과 교회를 위한 실천신학｣ (서울: 도서출판 영문, 2008), 18.

39) John M. Frame, ｢성경론｣, 김진운 역 (서울: 개혁주의신학사, 2014), 35. 

40)이러한 방식의 통합연구의 대표적인 사례를 든다면, ｢통합신학｣(Integrative 

Theology)을 공저한 고든 루이스(Gordon R. Lewis)와 브루스 데머리스트(Bruce A. 

Demarest)를 들 수 있다. 이 책은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역사신학, 변증신학, 실천신학

을 통합적으로 연구하여 신학과 교리를 그리스도인의 일상적인 삶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그리고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고든 루이스는 미국 덴버신학

교에서 기독교철학과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있으며, 브루스 데머리스트는 고든 루이

스와 함께 덴버신학교에서 조직신학과 영성신학을 가르치고 있는데, 본래 F.F. Bruce

교수 지도하에 성경신학을 연구했던 학자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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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내용과 방법까지라도 찾아낼 수 있는 성경중심적인 연구가 되어야 

한다. 

오늘날 미국의 개혁주의 실천신학자들로 알려져 있는 R. B. 카이퍼(Kuiper)

나 J. E. 아담스(Adams)나 클라우니(Edmond P. Clowney)의 연구방법이 성경에

서 프락시스(praxis)41)의 원리를 발견하고자 노력하였던 성경신학적인 방법

이었듯이, 고신의 실천신학도 특별계시의 말씀에서 교회사역의 원리와 구체

적인 내용들을 탐구하여 사역의 현장에 적용해 나가고자 하는 성경의존적인 

실천신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성경만이 부름받은 모든 그리스도인

들과 교회가 따라야 할 삶과 사역의 유일한 기준과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말씀 속에서 실천신학의 원리를 찾아 사역의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성경자체(Scripture Itself)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3.3. 미래의 실천신학의 연구영역

1967년에 출판된 “베이커의 실천신학사전”(Baker's Dictionary of Practical 

Theology)에서는 실천신학의 분야를 ① 설교(Preaching) ② 설교학(Homiletics) 

③ 해석학(Hermeneutics) ④ 전도-선교학(Evangelism-Missions) ⑤ 상담학

(Counseling) ⑥ 행정학(Administration) ⑦ 목회학(Pastoral) ⑧ 청지기론

(Stewardship) ⑨ 예배학(Worship) ⑩ 교육학(Education)으로 분류하여 설명하

고 있다.

그러나 21세기에 이르러서 실천신학의 연구영역으로는 1) 예배학, 2) 설교

학, 3) 기독교교육, 4) 목회학, 5) 교회정치, 교회행정학, 6) 평신도신학, 7) 

전도학, 8) 목회상담학, 9) 교회성장학, 10) 찬송학, 11) 강해설교, 12) 크리스천 

41) Praxis(프락시스)라는 단어는 “실천” 혹은 “실천적 경험”으로 번역되고 있는데 본래 

“행동”을 의미하는 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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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더십, 13) 교회개척론, 14) 제자훈련학, 15) 목회진단학, 16) 영성신학, 17) 

기독교사회복지학 18) 목회진단학, 19) 목회심리학 20) 치유사역학 등으로 

더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되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세분화되어져 나가

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천신학은 교회사역을 주로 다루는 학문인 점을 고려할 때, 예수님의 

3대 사역인 설교사역(preaching ministry)과 성경교육사역(teaching ministry)

과 치유사역(healing ministry)분야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1장에서 베드로에

게 부여하신 양을 먹이는 사역42)(강해설교와 성경교육)과 양을 치는 사역(영

적 리더십과 영성신학)에 관한 영역들이 보다 깊이 있게 연구되고, 구체적인 

적용점들을 찾아나가게 된다면 21세기의 교회사역에 큰 기여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진다.

4. 결론

지난 70년 동안의 고신신학에 있어서 실천신학은 초기에는 성경신학과 

조직신학, 역사신학에 비하여 체계적인 연구와 전문신학자의 배출이 어려웠

던 반면에, 중기 이후에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다.

더욱이 2000년대에 접어들어 외국에서 실천신학분야를 연구하고 특정 

42) “내 양을 먹이라”(요 21:15, 17)는 명령을 두 번 주신 것은 교회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사역이 바로 말씀의 꼴을 먹이는 것임을 암시하는데, 이 사역은 강해설교와 성경

교육 분야를 계속해서 발전시켜야 함을 일깨워주며, “내 양을 치라”(요 21:16)는 명령

은 교회 구성원들을 지도하고, 인도하고, 관리하고, 보호하는, 보다 광범위한 목회전

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 사역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 교회사역자는 양 무리의 본이 

되어야 하기에(벧전 5:3), 영성개발과 리더십개발이 필요함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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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학위를 취득한 전문인들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므로 다양한 영역의 

연구논문들이 발표되어졌으며 보다 깊이있는 전문적인 저서출판이 활성화되

어지므로 교단 신학의 발전과 교단 교회들의 사역에 도움을 제공하므로 

실천신학 분야에 기여하는 결과를 가져왔음을 확인해 볼 수 있다.

특히 고신대학교에 선교목회대학원이 설립되어 목회학 전공, 신학전공, 

선교학 전공, 교회성장학 전공, 치유사역전공, 사회복지 전공 등 석사과정의 

여러 전공분야들의 학위과정이 개설되어 실천신학 분야에 더욱 체계적인 

연구와 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 것은 고신신학의 미래에 큰 도움과 활력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실천신학은 본문과 현장을 항상 균형있게 이해하고 연결시켜 나가야 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해야 하는 신학의 결론에 해당되는 종합적이고 실천적인 

학문이요, 신학의 면류관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과업은 신학의 

모든 영역을 이해해야 하고 특히 성경적인 근거가 분명해야 하기에 성경신학

적인 지식과 기초가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참으로 어려운 연구영역

이 아닐 수 없다. 따라서 성경적인 개혁주의 실천신학을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통합적인 신학연구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변화하고 있는 현장

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하면서 성경에서 현장의 문제와 요구에 대한 

해답과 적절한 적용을 이끌어 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사실 모든 신학이 살아있는 올바른 신학이 되기 위해서는 실천신학적인 

관점에서 성경신학, 조직신학, 역사신학을 연구할 수 있어야 한다. 더욱이 

오늘날 한국교회가 직면하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올바른 처방을 

제시하므로 건강한 교회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할 수 있는 개혁주의 

교회건설을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 실천신학의 발전이 요구되며, 이러한 

사명을 다 할 수 있는 성경중심적인 개혁주의 실천신학을 더욱 발전시켜 

나아갈 수 있는 미래의 고신신학이 되기를 소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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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고신 70주년 선교의 회고와 전망

배 아 론

고신대 국제문화선교학과 조교수

1. 서론

선교는 시대적인 상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식민주의 시대(Age of 

Colonialism)에는 식민주의가 선교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침략자적인 관점에

서 현지인의 모든 것은 하등한 것으로 전제되고 바꾸고 제거 되었다. 그래서 

폴 히버트(Paul Hiebert)는 이 시기를 “상황화가 없는 시대”(The Era of 

Noncontextualization)로 정의했다.1) 논란이 있지만 종교개혁 당시에 개혁가들

이 선교에 관심이 적었다는 주장도 당시 로마 가톨릭과의 전쟁이라는 상황이 

그들로 하여금 상대적으로 선교에 덜 관심을 가지게 했다. 현대선교도 마찬가

지로 그 시대의 상황과 흐름에 따라 선교학적 대처 및 방향제시가 이루어졌다.

본 글에서는 간략하게 고신 선교학의 흐름을 시대적으로 분류 및 분석을 

했다. 각 시대적인 특징에 따라 선교학의 흐름이 이어졌음을 논할 것이다. 

자료들의 방대함을 고려하여 고신 선교관련 자료들로2) 국한시켰으며 각 

시대에 따라 어떤 일관성과 특징이 있는지 간략히 분석했다.

1) Paul G. Hiebert, “Critical Contextualization”,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1987, July), 104.

2)주로 본 논문이 연구 대상을 삼은 자료는 『고신신학』과 『개혁신학과 교회』이며, 

그 외의 일부 고신 선교학 교수들의 자료들을 참고했다. 그 출처는 각주에서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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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신의 선교학

2.1. 초창기(1950~1990)

1952년 고신교단이 조직된 초창기에는 교단의 정체성 확립 등 생존의 

문제와 씨름을 해야 했기에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을 가지지 못했다.3) 1955년 

4월 19일 제 4회 총노회에서야 해외 선교를 관장할 상비부의 필요성에 의해 

12명의 선교부원이 공천되었다.4) 하지만 체계적인 선교훈련이라든지 선교학

의 발전은 후대에 들어와서 가능했다. 고신선교훈련원이(KMTI) 1988년 교단 

첫 공식적인 선교훈련원의 시작이었고 같은 해 25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다. 

1990년 선교훈련원은 평신도 대상으로 선교와 성경을 공부하도록 하기 위해 

선교성경신학원 과정을 신설하였으며, 1993년에는 미국장로교(PCA)로부터 

부동산을 기증받아 선교훈련관을 건축했다.5) 

전문적인 학문으로서의 선교학의 시작은 90년대 초반이 되어서야 가능했

다. 1993년 9월 4일 고신대학교는 선교언어학과(현, 국제문화선교학과)가 

신설했다. 1998년 11월 1일에는 선교학과6)(Th. M. in Missiology) 과정이 

추가 신설되었다.

2.2. 선교학의 태동기(1990년대)

이 당시 두드러진 선교학의 주제는 개혁주의 선교학의 토대였다고 할 

수 있다. 많은 논문들이 있지만 당시 대표적인 고신선교학의 논문들의 주제들

은 다음과 같다: 선교의 정의,7) 목사선교사 훈련8) 신학교육과 더불어 선교교육

3)이상규, “고신 선교 40년 개관”, 『고신선교 40년』,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선

교부, 1998), 41.

4)이상규, “고신 선교 40년 개관”, 42.

5)이상규, “고신 선교 40년 개관”, 99.

6)고신대 신대원.

7)이복수, “선교에 대한 이해의 재고”,「고신신학｣ 1 (1999), 187-210.

8)이신철, “목사 선교사 훈련에 대한 제안”, 「개혁신학과 교회｣ 8 (1998), 2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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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필요성9) 등이 그것들이다. 크게 2가지의 단어로 압축이 되는데 바로 

선교의 정의와 훈련이다. 선교의 정의와 같은 주제가 돋보인 이유는 고신의 

선교학이 학문적인 자리매김을 하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었으며 당시 에큐메니

칼진영(WCC) 등에서 주창하던 Missio Dei와 같은 신학적 도전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인 대처인 것으로 보인다. 훈련이라는 키워드는 초창기 고신선교

의 학문적이며 전문적인 토대가 1990년대에 들어왔기에 이것 역시 그 시대적

으로 요청이 되어 온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2.3. 선교학의 발전기(2000년대)

2000년대에 들어와서도 1990년대의 분위기를 이어 받아왔다. 이 시기에도 

여전히 에큐메니칼 운동과 구별짓는 선교에 대한 논의가10) 꾸준히 이어졌다. 

여기에 더 추가된 주제들이 있다면 교회개척과11) 선교와 교회의 연관성이다. 

교회 개척이라는 주제가 등장한 이유로는 정체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현실을 

반영한 것이며 이에 대한 선교적인 관심과 논의가 이루어졌을 것이다. 또한 

고신 선교학의 본격적인 태동이 90년대에 들어와서야 진행되었다는 점으로 

볼 때 선교학이라는 학문이 교회와 동떨어져 있는 별개의 학문이 될 수 

없다는 태생적인 이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지 않을까 사료된다. 이복수 교수의 

글에서도 강조되고 있지만 교회는 존재의 기원에서 선교적 태생과 관련이 

9)이신철, “신학교와 선교교육”, 「개혁신학과 교회｣ 9 (1999), 307-327.

10)이복수, “사회활동에 대한 개혁주의 이해와 선교”, (부산: 고신대학교 기독교사상연

구소, 2000), 117-44. 이 논문에서 저자는 복음주의의 범주 안에 WCC가 포함이 되며 

개혁주의의 차이점들에 대해 묘사한다. 신경규, “바울의 선교사역과 삶의 본질과 원

동력”, 「고신신학｣ 3 (2002), 49-80에서는 ‘그리스도의 도’를 전하는 것이 선교의 핵심

이며 이복수, “사회봉사에 대한 신학적 이해”, 「고신신학｣ 3 (2002), 145-98 그리고 

이복수, “‘대속을 통한 복된 통치’로서의 하나님 나라”, 「고신신학｣ 4 (2003), 89-120 

등에서는 에큐메니칼 운동과 구별되는 하나님 나라의 개념 등을 논의했다. 

11)이신철, “회심자 중심의 교회개척”, 「개혁신학과 교회｣ 12 (2002), 245-64. 그리고 이

신철, “복음전도와 교회개척의 당위성”, 「개혁신학과 교회｣ 17 (2007), 169-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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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 삼위 하나님의 구속경륜에서 발원 했으며 하나님이야 말로 범죄한 

인간의 구원을 계획하신 복음전도의 창시자이시다12). 그런 의미에서 교회와 

연관성이 있는 선교학의 논의는 시대적으로 침체기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교회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중요한 주제였을 것으로 보인다.

2.4. 현대 선교학의 시대(2010년대)

2010년도의 고신선교의 키워드를 꼽는다면 2가지인데 바로 이슬람과 다문

화이다. 김성운 교수의 이슬람연구가 돋보이는데, 그는 ‘매거진 RE’에 이슬람 

주제와 관련 연재를13) 포함, 다수 논문 및 글들을 집필했다14). 또한 다문화 

관련 주제 역시 고신의 여러 학자들에 의해 논의가 되었는데 이병수 교수와 

신경규 교수는 각각 다문화 사회에서의 교회의 역할에 관해서15) 그리고 

이주민의 증가 속에서 교회의 역할과 사명16)에 대해서 논의했다. 이 외에도 

선교에 있어서 상황화의17) 문제 그리고 다원주의18) 문제 등의 논문들이 

12) R.B. Kuiper, God Centered Evangelism, 박준수 역, 『전도신학』 (서울: 소망사, 1978), 

84에서 재인용. 이복수, “선교적 교회론에 대한 고찰”, 「고신신학｣ 10 (2009), 83-84.

13)『매거진 RE』 vol 37-41 (여수: 그라티아, 2016).

14)김성운, “무슬림 전도를 위한 기본 원리”,『이슬람 연구 1』, 김아영 편 (서울: 예영커

뮤니케이션, 2013), 423-453, 김성운, “이슬람 선교의 미래”, 「개혁주의선교신학｣ 10 

(2015), 144-46, 김성운, “이슬람의 한국전파에 대한 연구: 터키 페툴라 귤렌회”, 「개혁

신학과 교회｣ 24 (2010), 327-59, 김성운, 『형제의 나라 터키 이슬람 들여다보기』 (서

울: 글마당), 2013. 

15)이병수, “다문화 사회, 다문화 가정: 교회의 역할”, 「고신신학｣ 13 (2011), 99-150.

16)신경규, “이주민 선교와 다문화 사회통합을 위한 교회의 사명”, 「고신신학｣ 14 

(2012), 151-204.

17)김성운, “터키권 선교와 자신학화를 위한 방향제시”, 「개혁신학과 교회｣ 29 (2015), 

265-88. 이 논문에서 김교수는 이슬람(터키)에 대한 이해로서 한국교회의 상황화에 

있어 자신학화에 대한 기술을 했다. 

18)이병수, “종교다원주의 시대의 교회의 역할”, 「고신신학｣ 17 (2015), 239-62. 이 논문 

245-46페이지에서 이병수 교수는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분쟁지역의 핵심 쟁점은 

종교 간의 분쟁이며 세계화와 세계인구의 이주로 인한 다양한 종교의 집합현상이 일

어나기에 다양한 종교의 연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한국 김해를, 예를 들어,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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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만 결국 이 시대의 다문화 현상과 이슬람이의 범주와 연관된 주제들이라

고 볼 수 있다. 이슬람과 다문화가 2010년도에 특히 두드러진 논문주제가 

된 이유는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극단주의 이슬람의 활개(가령 IS) 

그리고 많은 외국인들의 한국 유입이다. 이것은 시간이 지나면 끝이 날 트렌드

가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며 앞으로도 지속될 현상이 될 것이며 미래의 선교학

에서도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3. 미래 고신 선교학의 흐름과 전망

앞에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미래의 선교학은 이슬람과 다문화가 대세가 

될 것으로 예상되어진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2-2014년간 한국에 거주하

는 체류자 중 가장 높은 나라 상위국들은 중국, 베트남에 이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우즈베키스탄, 스리랑카, 필리핀, 타이, 일본, 미국, 미얀마, 방글라

데시 순인데 종교적으로 따지면 한국으로 유입되는 종교는 불교와 이슬람교로 

압축된다.19) 불교라는 종교는 한국에 이미 유입 및 정착된 것으로 보아 이슬람

의 유입이 큰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다문화도 이런 맥락 속에서 이해해야 한다. 시간이 흘러 갈수록 한국 사회는 

다문화가 되어 가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0년 1월 기준으로 한국에 

입국한 외국인이 50,395명(남자: 255,036명, 여자: 248,917명)이며 2014년 

12월 기준으로 총 108,7671명(남자: 524,255명, 여자: 563,416명)이다.20) 4년 

동안 2배로 증가 되었다. 

국인 근로자가 많이 유입되고 있는 현실 속에 지혜로운 대처가 있어야 할 것도 주장했다.

19) http://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1&tblId=DT_1B040A8&vw_cd= 

MT_ZTITLE&list_   id=A8&seqNo=&lang_mode=ko&language=kor&obj_var_id=&itm_id= 

&conn_path=K2

20)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_01List.jsp?vwcd=MT_ZTITLE& 

parmTabId=M_01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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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에 한국의 인구는 감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것은 한국 교육에도 

영향을 줄 전망인데 밀레니엄 베이비가 고교생이 되자 중학생이 12만 명이 

줄었고 인구절벽 현상은 곧 대학에도 미칠 전망이다.21) 반면에 다문화 학생은 

증가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보도자료에 의하면, 2012-2016년 4년 사이, 

3만 3740명에서 7만 3972명으로 약 4만 명이 증가했다.22)  

이러한 현상이 미래 한국사회에 지각변동을 가져다 줄 것이고 선교학에도 

영향을 줄 것이다. 도날드 맥가브란(Donald McGavran)은 선교는 문화적 

경계를 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23)이라고 주장 했는데 그런 의미에 있어 기존의 

지정학적인 경계를 넘는 것만이 선교지가 아니라 다문화 사회를 경험하고 

있는 한국 역시 선교 현장인 것이다. 이런 관점으로 볼 때 국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다문화 및 이슬람의 유입 등은 앞으로 선교학에 있어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다. 

4. 결론 및 제안

고신 70주년에 비해 고신의 선교는 약 6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엄밀히 

말해 본 글에서 언급했듯이 학문으로서의 선교학으로 따지면 1990대 초반이

라고 볼 수 있다. 고신 선교학의 발전은 크게 3개의 시대 즉 90년대를 선교학의 

태동기, 2000년대를 선교학의 발전기, 그리고 2010년대를 현대 선교학의 

시대로 나눌 수 있다. 90년대는 개혁주의 선교학의 시작 그리고 에큐미니칼 

운동이 화두라는 점에서 선교의 정의, 선교교육 등의 주제가 활발히 이루어졌

고 2000년도에는 정체하고 있는 한국교회적 상황 가운데 교회와 선교의 

21)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831022502665

22) http://m.media.daum.net/m/media/society/newsview/20160830175005918

23) Arther Glasser and Donald McGavran, Contemporary Theologies of Mission (Grand Rapids: 

Baker, 198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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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의 논의가 화두였으며, 그리고 2010년도에는 이슬람의 유입과 다문화

로 인한 이에 대한 대처와 방안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미래 선교학 

역시 지금 트렌드가 지속될 것이며 한국 사회가 세계화를 경험하면서 다문화 

사회와 이슬람에 대한 연구가 활발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런 상황 가운데 고신 선교학이 자리매김 및 발전을 하려면 크게 3가지로 

이야기 할 수 있다. 첫째, 개혁주의적 정체성 고수이다. 확고한 개혁주의에 

입각한 선교학이 자리를 잡지 않고서는 고신 선교의 미래는 없다. 스펙트럼이 

넓은 복음주의 안에 하나의 신학이 아닌 개혁주의 정체성을 기반으로 학문의 

발전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둘째, 포용성이다.24) 다문화의 유입으로 인해 

더욱 다양하고 예측하지 못할 종교적, 문화적, 민족적 사회적 분파(sect)가 

생겨날 것이다. 고신의 확고한 정체성을 기반으로 이들을 품을 수 있을 때 

변화가 일어날 것이고 고신의 선교학이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현장성이다. 다른 학문도 마찬가지겠지만 특별히 선교학은 현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선교지와 동떨어진 지적유희만을 위한 학문은 지양해야 할 

것이고 현장과 소통하고 선교지에 이득이 되는 학문을 추구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문헌연구와 더불어 질적연구와 같은 현장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학문의 방법론도 발전해야 하며, 현장의 선교사님들과 

동역하여 학문의 발전에 기여를 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이 효과적으로 

취합될 때 고신 선교학의 미래는 더욱 밝을 것으로 기대한다. 

Abstract

Compared to Kosin which celebrates its 70th anniversary this year, 

Kosin Mission has 60 years of history. Strictly saying as this paper mentions 

24)허용 혹은 수용과 구별되는 의미이다. 사전적 의미로 포용은 ‘남을 너그럽게 감싸다’

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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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rigin of Kosin Mission as an academic discipline it goes back to 

early 90s. Kosin Missiology can be divided to 3 eras: The Awakening 

of Kosin Missiology (1990s), The Establishment of Kosin Missiology 

(2000s), and Modern Times of Kosin Missiology (2010s). During the 

90s the definition of reformed missiology, and mission training were 

core themes. During the 2000s relationship between church and mission 

was distinct topic and during 2010s multi-culture and Islam was dominant 

subject. It is predicted that the current trend will be continued in near 

future of missiology. In order for Kosin Missiology to experience bright 

future it has to adhere the tradition of the Reformed faith, should be 

able to embrace diverse phenomenon (including different cultures), and 

the academic discipline must be beneficial for mission fields.


